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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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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민요(2013. 12. 31 지정)는 농요 총12종목(모내는 소리, 애벌논매는 

소리, 두벌논매는 소리, 세벌논매는 소리, 물까부리, 백중놀이, 옛날상여소

리, 근대상여소리, 달고질소리, 지경닫이소리, 새쫏는소리, 잦은상여소리)으

로 구성되며 동두천(옛 이담면)에서 두레꾼들이 여기저기 모내고 논매며 힘

들던 농사일에 흥을 돋우어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

소리로 전통적인 경기도 북부의 전형적인 민속놀이와 민요의 사례이다. 

현재 동두천민요 보존회(회장 김순희)가 계승하고 있으며, 매년 10월에 정

기 발표회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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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	모내기철	비가오지	않아	몹시	가물면	첫	아들을	난	재수	좋은	동네	아낙들

이	키를	가지고	시냇물에	나가	천지신명님께	물까부리비나리하는	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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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2017년	5월	19일	제10회	권농일행사(시민모내기	대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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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제10회	권농일행사	황새	두	마리	결혼식	

	 두벌	논매기	후	기념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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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제10회	권농일행사(시민모내기허수아비우야훨훨)	허수아비제작

시민모내기대회	1등.	2등.	3등	상금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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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동두천민요보존회	제9회	정기공연(소요산,	2013.	10.	26.)

동두천옛소리의 하나로서 일명 달고질소리라 부르는 회닫이소리가 있다. 

달고질소리는 한곡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4-5곡을 연속으로 부른

다. 실제 달고질 다질 때는 3켜나 5켜 등 홀수로 다지는 특징이 있다. 특히 

호상일 경우에는 마지막 켜를 다질 때 상주들이 주변에 수고한 사람들과 함

께 어우러져서 니나노 방아타령을 부르며 슬픔을 기쁨으로 달래기도 한다. 

달고질소리에서 모든 소리의 마무리는 새날리는 소리로 한다. 

동두천민요의 달고질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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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동두천	향토유적	1호	지정	기념행사(2008)	

제12차	정기총회	및	척사대회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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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7월 15일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창립

 회장 : 이채혁

2008년 6월 5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제1호 지정

 단체명 : 동두내옛소리보존회

2009년 물까부리 소리 발굴

2009년 9월 5일 경기민속예술축제 대상 수상

 소리 : 두레소리, 물까부리

2011년 10월 9일 한국민속예술제 금상 수상

 소리 : 두레소리, 물까부리

2013년 12월 3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 지정

 단체명 : 동두천민요보존회로 명칭 변경

2015년 빠른모내는소리(뺑뺑이모) 발굴 

2016년 3월 24일 김순희 회장 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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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	:	경기도	동두천시	상패로	112-13

연락처	:	031-863-8410

옛날에는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지행리 사당골 마을, 지금은 경기도 동

두천시 사당골마을에 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

7~8명씩 조직되어 있는 것을 ‘두레’라 하였다. 

모를 낼 때가 되어도 날이 몹씨 가물고 비가 오지않아 모를 낼 수가 없

으면 마을에 첫 아들을 낳은 아낙네들이 키를 가지고 시냇물에 나가 물

까부리 비나리소리를 하여 천지신명님께서 비를 내려주도록 한다.

훠나기소리를 하면서 모를 내고, 농부들이 긴방아타령을 부르면서 애논

을 매고, 잦은방아타령을 하며 두벌논을 맨다. 이렇게 바쁜 일손을 보

내다 보면 어느덧 7월 백중이 된다. 우리 고장에서는 백중날이면 호미

를 씻어둔다고 해서 호미씨세라 이름하고 마을 사람들이 큰 놀이인 백

중놀이를 한다. 이때에 마을 복판에 우뚝 서 있는 천년이 넘은 은행나

무 아래에서 올 농사가 풍년 들기를 기원하며 사당골 마을 농악에 맞추

어 신명나게 해 지는 줄 모른다.

이 브로슈어는 경기도의 예산지원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
